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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소사이어티 모금 파티 성황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지부가 

2016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하고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한국 예술가들

을 초청, 각종 전시회 등을 열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인 ‘타이거 볼’ 행사

가 지난 9일 저녁 7시부터 다운타운

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건물에

서 열렸다.

약 700여명의 휴스턴 주류 사회 인사들이 참석

한 이 날 파티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

의 이사장인 Edward R. Allen III 와 그의 한

국인 아내 Chinhui Juhn씨가 주최했으며, Lou 

Ann, Alexander C. Chae 그리고 Susan Jhin

씨와 Michael K. Jhin 부부가 Chair를 맡아 수

고해 주었다.

문화원의 박원빈 원장이 모금 마련을 위한 경

매 준비를 맡았으며, 휴스턴의 차대덕, 이종옥 화

가를 비롯해 한국의 강인주 화가 등도 경매 물

품을 기부했다.

백주현 총영사와 김기훈 한인회장, 배창준 민주

평통 휴스턴협의회장, 유재송 전 한인회장, 윤건

치 전 KCC이사장 등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서는 경매 물

품이 전시되는 가운데, 도쿄가든에서 협찬한 대

형 스시바와 한국 전통의 부침개가 제공되었다.

곧이어 케빈 리씨의 아들 3형제가 치는 힘찬 

북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아시아 소사이어티 

본 건물로 입장하던 참가자들을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복 디자이너 박신효(재스민)씨의 한복 작

품들을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의 환영 인사가 

맞아들였다.

수잔 진씨가 기획한 이 아름다운 마중을 위해 

디자이너 재스민씨와 김경선씨, 레이디버그 미용

실의 해나김 사장이 수고해 주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왕과 왕비, 양반의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행사장 안을 누비며 빗발

치는 사진 촬영에 응해주기 바빴다.

수잔 진씨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올해를 

‘한국의 해’로 소개한것은 23년만의 일로 휴스

턴 시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널리 소

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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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중요한 부모의 책무

타이거 볼을 빛낸 사람들 

수잔 진 인터뷰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가 주최한 

2016년 타이거 볼 모금파티 행사가 성

공리에 끝났다. 

주류사회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모양이다. 본지는 이번 타이거 볼 파티

를 준비하고 성공시킨 아시아 소사이어

티 텍사스의 리더십멤버들 중 수잔 진

씨를 인터뷰 했다.

수잔 진씨는 남편 마이클 K. 진씨와, 

Lou Ann, Alexander C. Chae 씨 부

부와 함께 Chairs로 활동했으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예절 등을 보여주

기로 기획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떤 동기로 한국을 알리는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 미국

에서 나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

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던 딸에게 누군가 중

국인이냐고 묻자 딸이 그렇다고 대답하

는데 무척 놀랐다. 

그래서 대전의 대덕초등학교에 세 자

녀를 한학기 동안 다니게 한 적이 있었

다. 그후로는 아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하더라. 

시간과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모

금이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

들에게 뿌리를 알게하고 사랑하도록 이

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한

인학교에 보낸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

면 않된다.

본인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나?

9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지만 대학

을 졸업할 때 쯤 연세대어학당에 다니

며 한국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후 펜실바니아주립대와 예일대 MBA

등에서도 한국 학생회 활동을 계속했다. 

자녀들 학교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일을 

계속했다고?

아이들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면 아이

들이 성장해서도 그 체험을 기억하고 

보다 한국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

는 것을 보았었다.

이런 일들은 앞에 나서는 것 보다도 

쉬우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더 

중요한 일이다.

남편의 지원이 대단하다던데?

(남편인 마이클 K. 진씨는 성 루크 병

원의 CEO로 14년간 재직했었다)

우리 남편은 비단 내 활동을 이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각종 회의에 동참

해서 서포트해주거나 이메일을 써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와줘 늘 큰 힘이 되

어 주고 있다.

이번 타이거볼에서 자랑하고 싶은 점은?

행사를 마치고 수많은 이메일들을 받

았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손님

을 맞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

는데 딸 학교(St John 고등학교) 친구들

이 열심히 참가해주고 뉴욕의 한복 디자

이너 재스민씨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주류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다. 

주최자인 에디 알렌씨도 한복 인사와 

패션쇼가 최고의 하일라이트였다고 칭찬

했고, 다른 휴스턴의 명사들도 한복 인

사를 받으며 입장하는 동안 자신이 진

짜로 존중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감사

했다고 전해왔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그밖에도 이번 타이거볼 행사에서 고마

운 사람을 꼽는다면?

앤 박 문화원장이 자랑스럽다. 바쁜 와

중에도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KCC 양 쪽

에서 봉사하면서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

를 연결해 주는 큰 역할을 맡아 주었다.

<양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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